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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stract
          
        

        
          본 연구는 공동경영자 구조에 따라 연구개발의 투자효율성이 달라지는지 실증분석한다. 공동경영자 구조를 가진 기업은 대표이사가 2인 이상이기 때문에 의사결정 권한이 집중되지 않고 복수의 경영자에게 분배된다. 공동경영자 구조가 상호 간의 감시를 통하여 지배구조를 보완한다는 주장과 오히려 의견조율에 따른 갈등과 충돌로 인하여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어려울 수 있다는 상반된 선행연구의 논의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공동경영자 구조가 기업의 장기적인 성과 달성과 성장에 영향을 주는 연구개발에 관한 투자효율성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였다. 2013년부터 2019년까지 유가증권시장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공동경영자 구조를 지닌 기업들의 경우 연구개발 투자효율성이 증가하였다. 또한, 공동경영자 구조에서 경영자 중 한 명 이상이 소유경영자일 경우 과잉투자를 억제하는 현상이 두드러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공동경영자 구조가 기업의 지배구조를 대체 또는 보완할 수 있다는 이론과 일치하는 결과를 제시한다는 점에 있어 그 의의가 있다.

        

        
          
            초록
          
        

        
          This study examines the effect of the CEO structure on R&D investment efficiency. The co-CEO structure distributes decision-making authority among several CEOs. Shared leadership of the structure can reduce an individual CEO’s hegemonic power and prevent agency problems. Therefore, the co-CEO structure can act as a different governance mechanism. Using a sample of publicly traded companies from 2013 to 2019, we find that firms appointing multiple CEOs engage in less over-investment. Next, firms with a co-CEO structure engage in less over-investment when they have at least one owner-manager. Our results contribute to the literature by providing evidence that the co-CEO structure can serve as a means of mutual monito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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